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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適) 

 

- 적(適): “넉넉하고 홀가분하며 편안함을 의미하는 자유로운 느낌” 

 

+ 도가에서의 “적(適)”, 장자(莊子) 

 

1) 적인지적(適人之適) - “남의 즐거움에 즐거워 함”, 유가적 군자의 즐거움 

2) 자적기적(自適其適) - “자신만의 편안한 쾌적함을 넉넉하게 누림” 

3) 망적지적(忘適之適) - “편안하다는 느낌조차 자각치 못하는 경지의 쾌적함” - 

물화(物化) <cf. 無我之境> 

 

ㆍ 도가의 “적(適)”은 “適人之適→自適其適→忘適之適”의 상승과정을 보이며, 궁

극적으로 “忘適之適”이 최고의 지향점. 

 

* 적인지적(適人之適): “저 호불해(狐不偕), 무광(務光), 백이(伯夷), 숙제(叔齊), 

기자(箕子), 서여(胥餘), 기타(.他), 신도적(申徒狄) 등은 남을 위해 일하고 남의 즐

거움을 즐거이 여긴 사람들이며, 자기의 편안한 유쾌함을 기꺼워한 사람들이 아니

었다.” 

 “若狐不偕, 務光, 伯夷, 叔齊, 箕子, 胥餘, .他, 申徒狄, 是役人之役, 適人之適, 而不自適

其適者也.”(『莊子ㆍ大宗師』) 

 

* 자적기적(自適其適): “만약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못 보고 밖에 있는 것만 

본다든지 자기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 남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사람

은, 남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며 참으로 자기 마음의 만족을 

만족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남의 즐거움에 편안해 하는 일이며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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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함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夫不自見而見彼, 不自得而得彼者, 是得人之得, 而不自得其得者也. 適人之適, 而

不自適其適者也.”(『莊子ㆍ騈拇) 

 

* 망적지적(忘適之適): “만일 자기 발의 존재를 잊게 된다면, 그것은 신이 꼭 

맞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허리의 존재를 잊게 된다면, 그것은 띠가 꼭 맞기 때문

일 것이다. 사람의 지혜가 시비의 판단을 잊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이 대상과 하나

로 융화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안에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외부의 사물에도 영

향을 받지 않게 되니, 만사만물과의 응대에 엇나감이 있으랴. 이렇듯 내면의 심성

이 또한 가지런하고 홀가분한 쾌적함을 이미 누리고 있으니, 그 어떤 불쾌에 연루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쾌적함이 쾌적인지 뭔지도 느끼지 못할 따름

이다.” 

“忘足, 屨之適也. 忘要, 帶之適也. 知忘是非, 心之適也. 不內變, 不外從, 事會之適也. 始乎

適, 而未嘗不適者, 忘適之適也.”(『莊子ㆍ達生』) 

 

+ 유가에서의 “적(適)”, 공자(孔子) 

 

1) 적인지적(適人之適) - 경세제민(經世濟民) <혹은 소인의 즐거움> 

2) 자적기적(自適其適) - 수신(修身)ㆍ신독(愼獨) 

3) 망적지적(忘適之適) - 증점(曾點)의 초월, 안빈낙도(安貧樂道) 

 

ㆍ 유가의 “적(適)”은 “忘適之適→自適其適→適人之適”의 상승과정을 보이며, 궁

극적으로 “適人之適”이 최고의 지향점. 

 

 

* ｢애련설(愛蓮說)｣: “물과 뭍의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만한 것이 많다. 

진(晉)나라의 도연명(陶淵明)은 유독 국화(菊花)를 사랑하였고, 이씨(李氏)의 당(唐) 

이래로 세상 사람들이 모란(牧丹)을 매우 사랑하였다.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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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더럽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아니

하며, 가운데는 통하며 밖은 곧고, 넝쿨도 없고 가지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 더욱 

맑으며, 우뚝이 깨끗하게 서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도다. 나는 국화는 꽃 가운데 은일(隱逸)한 것이고, 모란은 꽃 가운데 부귀(富

貴)한 것이며, 연꽃은 꽃 가운데 군자(君子)라고 말하겠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사

람이 도연명 이후에는 있다는 소문이 드물며, 또 나처럼 연꽃을 사랑하는 이는 몇

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모란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 많을 것이다.” 

“水陸草木之花, 可愛者甚蕃, 晉陶淵明, 獨愛菊, 自李唐來, 世人甚愛牧丹, 予獨愛蓮之出淤

泥而不染, 濯淸漣而不妖, 中通外直不蔓不枝, 香遠益淸,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翫焉. 予謂

菊, 花之隱逸者也. 牧丹, 花之富貴者也. 蓮, 花之君子也. 噫! 菊之愛, 陶後鮮有聞, 蓮之愛, 同

予者何人, 牧丹之愛, 宜乎衆矣.”(周濂溪, 『周敦頤集』 卷三, ｢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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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장(隱藏) 

 

+ 은(隱): 함축 

 

+ “장이불로(藏而不露)”의 기법: 여미(餘味)ㆍ여의(餘意)ㆍ여운(餘韻) 

 

“말 너머의 뜻”[“言外之意”] 

“맛 뒤의 또 다른 맛”[味外之味] 

“줄 너머 나오는 소리의 울림”[“絃外之響”] 

 

+ 유가의 은장(隱藏) 

 

- “행장(行藏)” 정신: 입세(入世)의 은거(隱居) 

 

“나를 써 주면 도를 펼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은둔해 버린다.” 

“用之則行, 舍之則藏.”(『論語ㆍ述而』) 

 

“은거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지킨다.” 

“隱居以求其志.”(『論語ㆍ季氏』)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道)가 없으면 숨는다.” 

“天下, 有道則見, 無道則隱.”(『論語ㆍ泰伯』) 

 

“현명한 자는 <無道한> 세상을 피한다.” 

“賢者, 辟世.”(『論語ㆍ憲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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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가히 거두어 감춘다.”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論語ㆍ衛靈公』) 

 

 

+ 선종(禪宗)의 은장 

 

- 견성성불(見性成佛): 자기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됨. 

 

- 혜능(慧能): “푸르른 대나무, 그대로 불성(佛性)이로다.[“靑靑翠竹, 盡是法身”]” 

 

- “벌유(筏喩)” 

 

- “작죽(斫竹)”과 “시경(撕經)”: 과정과 형식에 대한 집착을 부정. 

 

“불가(佛家)에서는 쓸고 닦는 일이 가장 먼저이다. 어린 사미승(沙彌僧)에

서부터 노승(老僧)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움직여야 한

다. 향림(香林)에 있는 탑을 쓸고 닦고, 닦고 또 쓸어라. 부처의 저 큰 가르

침은 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손 안에 있다.” 

“佛門以灑掃爲第一執事, 自沙彌至老禿, 無不早起動作也. 香林有塔, 掃而

洗, 洗而又掃, 舍利放大光明, 不在塔中, 而在手中矣.” 

 

+ 도가의 은장(隱藏) 

 

- 눈에 보이는 현상계<현실>로부터의 탈피가 목적. 왜냐하면 현상계는 지향성

(指向性) 혹은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선입견 등으로 인해 “본질로서의 자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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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수식과 판단이 개입된 “허구로서의 자연” 내지 “왜곡된 자연”이기 때문. 

실질적인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하기 위해 현상계를 벗어난다는 점이 

“현실기준에 대한 부정”이라는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남. 

 

“똑똑해 지는 것도 어렵지만 멍청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聰明難, 糊塗更難.” 

 

북궁사(北宮奢)가 위(衛)의 영공(靈公)을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

어 들여서 종(鍾)을 만들게 하였다. 그는 성곽 문밖에 제단을 만들고서는 

석 달 만에 위아래로 종을 거는 종틀을 완성시켰다. 왕자인 경기(慶忌)가 

보고 물었다. “당신은 무슨 술법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소?” 북궁사(北宮奢)

가 말하였다. “순수함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지 아무런 방법도 쓴 게 없습니

다. 제가 듣건대 구슬이란 깎고 쪼고 함으로써 본연의 소박함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저는 멍청히 아무런 의식도 없고 멍히 바보인 것처럼 행

동했습니다. 의식 없이 변화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보내고, 오는 것은 마중

하였습니다. 오는 것은 금하지 않고 가는 것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순종하

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따르고 유순히 따르는 사람들도 그대로 버려두

었습니다. 스스로 힘 다하는 대로 하도록 버려 둔 것입니다. 

北宮奢爲衛靈公賦斂以爲鍾, 爲壇乎郭門之外, 三月而成上下之縣. 王子慶忌

見而問焉, 曰: “子何術之設?” 奢曰: “一之間, 無敢設也. 奢聞之, ‘既雕既琢, 復

歸於朴.’ 侗乎其無識, 儻乎其怠疑; 萃乎芒乎, 其送往而迎來; 來者勿禁, 往者

勿止; 從其強梁, 隨其曲傅, 因其自窮.”(『莊子ㆍ山木』) 

 

공자가 초(楚)나라로 가는 길에 숲 속을 지나다가 꼽추가 매미를 잡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매미를 줍듯 하고 있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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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기도 하오. 무슨 도(道)가 있는 겁니까?” “제게도 도(道)가 있지요. 오

뉴월 사이에 매미채 대 위에 알을 두 개 포개어 놓고서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실패하는 일이 극히 적게 됩니다. 알을 세 개 포개어 놓고서도 떨어

뜨리지 않으면 실패하는 일은 열에 한 번 정도가 됩니다. 알을 다섯 개 포

개어 놓고도 떨어뜨리지 않으면 마치 매미를 줍는 것 같이 잡게 됩니다. 지

금 나의 몸가짐은 마치 베어낸 나무 등걸 같고, 나의 팔놀림은 마치 마른 

나무의 가지같이 됩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크고 만물이 많다고는 하지만 

오직 매미날개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젖혀지지도 않고, 기울

어지지도 않으며, 어떤 일에도 매미날개에 대한 집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히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

다.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전일(』一)하면 귀신에 가깝게 된다 했는데, 

그것은 저 꼽추 영감을 두고 한 말 같구나.” 

仲尼適楚, 出於林中, 見痀僂者承蜩, 猶掇之也. 仲尼曰: “子巧乎! 有道邪?” 

曰: “我有道也. 五六月累丸二而不墜, 則失者錙銖; 累三而不墜, 則失者十一; 

累五而不墜, 猶掇之也. 吾處身也. 若厥株拘; 吾執臂也, 若槁木之枝; 雖天地之

大, 萬物之多, 而唯蜩翼之知. 吾不反不側, 不以萬物易蜩之翼, 何爲而不得! ” 

孔子顧謂弟子曰: “用志不分, 乃凝於神, 其痀僂丈人之謂乎! ”(『莊子ㆍ達生』) 

 

- 특징: 세상과의 연결 장치를 모조리 끊어버린 은둔 

 

- 표현방법: 흔히 격리로 나타내진다. 이를테면 깎아지른 절벽ㆍ빈집ㆍ꿈<감은 

눈>ㆍ여백으로 처리된 물의 공간[“隔水”] 등은 바로 도가적 은장(隱藏)을 표현하기 

위한 격리의 장치들이다. 

 

- “격(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몽롱미(朦朧美). 가해(可解)와 불가해(不可解)의 

사이에서의 몽롱한 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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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렴 너머로 달을 보고 물을 두고 꽃을 보니 느낌이 바로 그 사이에 있다.”    

“如隔簾看月, 隔水看花, 意在遠近之間.”(『畵旨』) 

 

- “황홀(恍惚)”: 정녕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분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무언가 있다고 말하려도 도무지 그 형상을 볼 수

가 없는 경지. 

 

“모양이 없는 모양이며, 구체적인 사물이 없는 상(象)” 

“無狀之狀, 無物之象.”(『老子ㆍ14章』) 

 

+ 선종의 은장과 도가의 은장 비교 

 

선종의 은장은 성불(成佛)이라는 근원적인 목표가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무심(無心)인 반면 도가의 은장은 “분세적(憤世的) 은거(隱居)”에 근거한 도무지 관

심이 없는 무심(無心). 


